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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의 상류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로부터 내 집 없는 설움이 한이 되어 무엇보

다도 집 한 칸만은 갖고 있어야 한다는 소유욕이 대

단했다. 그 정서의 영향은 재형 저축이니 청약 예금

이니 청약 부금 등 내 집 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

들을 앞다투어 만들어내며 은행 창구를 붐비게 했다.

무엇보다도 내 집 장만부터 하고 보자는 의지는 생

활비의 상당량을 꼬박꼬박 넣어가며 허리띠를 졸라

매는 한이 있어도 마음만은 즐거웠던 것이다. 객지에

나가 집칸이라도 장만하면 출세했다는 얘기가 불과 몇 년 전까지

만 해도 심심찮게 들려오던 때였으니….

그러나, 우리나라도 이제는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뀔수록 주택

에 대한 개념이 소유의 개념에서 주거 자체의 개념으로 조금씩 바

뀌고 있다. 누구의 집이든 살기 좋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살

기 좋다는 의미의 판단은 대부분 여성들의 몫이다. 어쩌다 부부끼

리 모델하우스를 관람 후 분양을 받는 데 있어 의견 차이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없진 않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들이 좋아하

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마련이다. 그러한 추세에 맞추어 건설회사들

은 설계에서부터 마감재에 이르기까지 주부들이 호감을 갖도록 하

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필자는 15년 동안 아파트 분양 업무를 하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

들을 만나 왔다. 주로 지방에서 분양을 하다보니 대부분의 사람들

이 낯이 익은 편이다. 그 중 아주 기억에 남는 한 중년 부부 이야

기를 하려고 한다.

그 중년 부부는 남편이 58세였고 여자는 64세로 남편에 비해 여

섯 살이나 더 연상인 특이한 부부였다. 그들은 모델하우스를 들어

설 때부터 필자의 관심을 끌었다. 홀에 들어서자 남편분이 안내 도

우미에게 분양 책임자를 찾아 달라고 하여 만나게 되었는데 필자

에게 하는 부탁이 자기의 아내에게 친절히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

었다. 억대가 넘는 고가의 상품을 팔면서 고객에게 친절하게 상담

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였기에 필자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하고,

분양팀 중 가장 경험이 많고 친절한 직원 한 명을 지정해 안내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자분이 또 필자를 찾아 오더니

똑같이 남편에게 아파트를 친절하게 설명해줄 것을

부탁했다. 두 사람이 똑같은 부탁을 하길래 좀 엉뚱

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부탁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참으로 아름다움이 묻어

있었다.

남편의 직업이 대학 교수여서 서재가 넓어야 하니

48평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아내의 말에 48평형은

아내가 청소하고 관리하기에 너무 힘이 드니까 조금

작은 평수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남편의 염려가 고작 그들 부부의

의견 차이였다. 

팜플렛을 들고 직원들이 충분히 설명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백지 한 장을 꺼내 놓고“여기는 당신의 장롱을 놓고, 여기

는 화장대, 여기는 문갑, 그리고 이쪽 벽에는 당신이 그린 그림을

걸고, 거실 베란다에는 노랑 장미를 심고, 작은 원 테이블을 놓고

커피를 마시면 좋겠다”며 환하게 웃는 두 사람을 보면서 참으로 세

상을 밝고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구나 하

는 것을 느꼈다. 

그들 부부는 결국 48평형을 분양받았는데, 알고 보니 자신들은

아이들이 없어 보육원에서 아이 둘을 데려다 키울 생각으로 그들

의 장래를 위하여 넓은 집을 장만한다는 것이었다. 두 부부는 그

뒤에도 몇 번이나 모델하우스를 다녀갔다. 올 때마다 아이들 방 꾸

밀 궁리며 침대와 커튼의 색깔 등을 정하며 다정다감하게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너무도 보기 좋았다. 햇살 가득한 베란다에 나가서

는 서비스 면적이 넓어서 좋다며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며 베란다

의 서비스 면적보다‘마음과 사랑과 삶의 서비스 면적이 더 넓고

빛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분들을 보니 아파트만 분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희망과 그

들이 데려다 키울 보육원의 아이들에게 꿈을 분양한 것 같아 마음

이 흐뭇했다. 특히, 그들 부부가“우리들은 자식이 없으니 우리가

세상을 버리면 우리들의 양자 앞으로 좋은 집을 물려줄 수 있도록

아파트를 잘 지어 달라”고 필자의 두 손을 꼬옥 잡아줄 때는 가슴

속으로 뜨거운 감동과 책임감이 끓어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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